
서울반도체, LED 수출 60개국 돌파

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수출국가가 60개국을 돌파했다고 3월21일 발표했다.

국내 LED(Light Emitting Diode) 생산기업 중에서 수출국가가 60개가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서울반도체는

강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2012년 수출규모는 5억달러로 2002년에 비하면 20배 증가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매년 해외전시회 참가는 물론 해외 주요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판매 네트워크를 강

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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